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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Digital Technology Orientation, DTO)과 기업의 국제화 운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이를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이터 및 디지털 기술 응용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 후, 국제화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연구 설계 단계

에서는 세 가지 핵심 가설을 제시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4,545개의 중국 A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했으며, 데이터는 CSMAR에서 추출했다. 고정 효과 및 확률 효과 모델의 결과 우리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이 전체적으

로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킹,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응용 기반의 

디지털 기술 지향성 효과가 보다 두드러졌다. 추가로, 조절 효과 분석 결과 대기업이 디지털 기술 지향성에서 더 많은 국제

화 성과 이익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디지털 기술 지향성, 기업 국제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technology orientation (DTO) and firms'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delineating DTO into five dimensions: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digital technology applications. We propose three key hypotheses and 

analyze data from 24,545 observations of Chinese A-share listed companies between 2014 and 2022, 

sourced from the CSMAR database. Our fixed and random effects panel models demonstrate that DTO 

positively impacts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with th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computing, and digital technology applications being particularly significant. Moderation analysis reveals 

that large firms benefit more from DTO than small fir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rms can enhance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by focusing on specific digital technologies.

Keyword: Digital Technology Orientation, Firm Internationalization, AI,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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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여 기업 운영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을 촉진하는 전략적 방향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정보 기술의 적용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조직 구조의 혁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능력 향상을 포함한다. 디지털 기술이 기업 국

제화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점점 더 두드러

지고 있다(Wu et al., 2024). 이러한 현상은 한편

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기업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화가 시공간의 한계

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디지털 기

술 지향성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 디지털 기술

은 기업에게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디지털 가교를 

제공하여 지리적 및 시간대의 제한을 뛰어넘어 글로

벌 고객 및 파트너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국제 

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

할 수 있게 한다(Feliciano-Cestero et al., 2023). 

기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개발, 생산 제조, 

마케팅 등의 단계를 글로벌 협력으로 수행할 수 있으

며, 디지털 채널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글로벌 배치를 최적화하여 국제화 운영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

자 상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디지

털 도구는 기업이 국제화 과정에서 시장을 제때에 통

찰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은 디지털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관리

를 최적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제작

과 정밀 마케팅을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제화 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창출

할 수도 있다(Costa et al., 2023). 이러한 배경에

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과 기업 국제화 운영 간의 관

계를 깊이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 지향성이 기업 국제

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기업 국제화 

이론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기업이 국제화 발전 전

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적 가치

와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기업 국제화 운영 이론의 

심층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 연구

는 기업 국제화의 동기, 경로, 성과 등 다양한 측면

을 심도 있게 다루어 왔기는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단일 요인으로 국한하여 기업 국제화에 미치는 복합

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기업 내외부 운영 메커니

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업 조직 형태를 혁신

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론과 단일요인의 경우 설명력

이 부족할 수 있다(Swoboda et al., 2009). 디지

털 기술 지향성을 세분화 해서 기업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

로운 국제화 운영 이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Banalieva et al., 2019).

이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 지향성 조치가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있

어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가? 디지털 기술 지향성

의 어떤 요소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형성하는 데 중

요한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와 규모의 기업은 디지

털화를 어떻게 구현하여 국제화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다음 두 가지 집중되어 

있다. 첫째, 디지털 기술 지향성을 인공지능,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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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응용이

라는 5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며, 둘째, 이

러한 5가지 차원이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디

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촉진

한다, 인공지능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디지털 

기술 응용 기술 3가지가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의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국제화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

에서는 2014-2022년 사이의 중국 상장기업 데이터

를 활용해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Ⅱ.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다섯 가지 차원
과 기업 국제화

2.1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정의와 중요성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문화를 변화

시킴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

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과 적용 뿐만 아니라, 기업 전략, 조직 구조, 프

로세스 및 기업 문화의 전면적인 혁신을 포함한다.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핵심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

퓨팅,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자원과 도

구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최적화하고, 응답 

속도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비즈

니스 성과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

한 정의에서 전환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의 과정

을 넘어 기업 운영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깊은 수

준의 비즈니스 재구성을 의미한다(Van Veldhoven 

and Vanthienen, 2019).

글로벌화와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

쟁력 유지의 핵심이 되었다(Lee et al., 2023). 디

지털 기술 지향성을 통해 기업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며,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급 데이터 분

석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시장 동향과 소비자 

행동을 파악하여 더 정확한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

다. 동시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기업이 IT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도록 도와주며, 기업이 시

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Filatotchev 

et al., 2023). 

또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의 혁신 능력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은 신제

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

업의 혁신 속도를 가속화한다(Mamede and Santos, 

2024). 국제화 운영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이 지리적 한계를 넘어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글로

벌 고객에게 접근하고, 비즈니스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Manyika et al., 2016). 따라서 디

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의 내부 운영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장 경계와 비즈니

스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현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다양한 영향을 더욱 세밀하

게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세분화된 차

원, 즉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 기술 응용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 다섯 차원은 각각 디지털 기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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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의 핵심 측면을 다른 관점에서 반영한다. 구체적

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이 생산, 마케팅, 관리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이 인공지능을 통해 기업 운영을 어떻게 강화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의사결정 최적화, 프로세스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의 데이터 보안과 투명성에 중

점을 두며, 기업이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관리에 있

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장점을 가지지만, 기업 국제화 운영에서

의 영향은 주로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과 관

련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기업이 각종 비즈니스 프

로세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얼마나 적용하

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

하여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각 단계에서 디지털화 

최적화를 어떻게 이루어 내는지를 포함한다. 클라우

드 컴퓨팅 기술은 비즈니스의 유연성을 높이고 IT 

비용을 줄이며 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국제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다.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능력에 주목

하며, 기업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

가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이 시장 동향과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도

움을 주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수적이다.

디지털 기술 응용은 기업이 디지털 문화 구축을 위

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문화적 관점에서 조

사한다. 디지털 문화는 개방, 공유, 협력 및 혁신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 지향성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이익을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국제화 배경에

서는 포용적인 디지털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 다섯 개의 세분화된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연구

는 다차원 설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그것이 

기업의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을 심층

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1.1 인공지능

인공지능(AI)은 디지털 기술 지향성에서 핵심 역할

을 하며, 인간의 인지 기능을 모방하여 기계의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Nguyen et al., 2022). 

현대 기업에서 AI 기술은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예: 

챗봇)에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인식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AI의 도입은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인적 오류를 줄이며, 심

층 학습과 예측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 결정 과정

을 최적화한다. 또한, AI는 알고리즘 기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여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의 미세 조정 

및 맞춤형 고객 경험 창출에 기여한다. 국제화 운영

에서 AI 기술은 기업이 다양한 시장의 복잡하고 변화

하는 요구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돕고, 언어 처리와 

문화 적응성 분석을 통해 다문화 고객 서비스와 커

뮤니케이션을 실현한다.

2.1.2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의 특성으로 거래의 안

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

한다(Prowse, 2017). 기업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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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된 기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사기 행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망 관리에서 블록체인은 제

품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어 정보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보장함으로

써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국제 결제 측면

에서 블록체인은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을 제공하여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시

간 지연과 처리 비용을 줄여준다. 이 기술은 금융 분

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료 기록, 스마트 계약 및 저

작권 관리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어 디지털 기술 지

향성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2.1.3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주축으

로서, 유연한 자원 배치와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능력을 제공한다.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

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중앙 집중 관리를 실현

할 수 있으며, 접근성과 협업이 용이하고 IT 인프라 

유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Adamson et al., 

2017).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덕분에 기업은 실

제 수요에 따라 자원을 조정할 수 있어, 사업 성장이

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초기의 대규모 투

자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신기술의 빠른 배포와 반복을 지원하여 기업이 신속

하게 혁신을 이루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다. 국제화 운영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이 

국가 간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각 지역 사업의 연속성과 데이터 일관

성을 보장한다.

2.1.4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더 정확한 시장 분석과 고객 행동 

예측을 지원한다.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된 대량의 데

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심도 있는 통

찰을 얻어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시장 동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기업이 내부 프로

세스를 최적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예측 분석을 통해 매출 성장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다(Choi et al., 2018). 글로벌 

차원에서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은 기업이 지역 간 정

보를 통합하고, 문화 간 시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 데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의 결합, 예를 들어 기계 학습 모델을 통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은 의사 결정의 질과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2.1.5 디지털 기술 응용

디지털 기술 응용은 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고 적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고객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부터 복잡한 기업 자원 계획(ERP) 

시스템과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까지 포함된

다. 이러한 기술의 응용은 기업이 글로벌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맞춤형 

서비스와 즉각적인 응답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공급

망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기술의 유

연한 응용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및 소셜 미디어 전략도 포함되며, 이는 현대 기

업이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시장 영향력을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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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도구가 된다(AlMulhim, 2021). 지속적인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 응용을 탐구

하며, 예를 들어 가상 현실(VR)과 증강 현실(AR) 

기술을 제품 전시와 고객 경험에 적용하는 등, 이러

한 신흥 기술은 기업에 뛰어난 시장 경쟁 우위를 제

공한다.

2.2 기업국제화 성과 영향요인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기업의 국제화 운영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

고 있다. 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본 절에서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관점에서 기업 글로벌 확장 전략 성공

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Li et al., 

2024).

기업은 국제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정확

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소

비자 행동, 시장 트렌드 및 경쟁사 전략을 심층 분석

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강화된 시장 통찰력은 기업이 국제

화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

의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망과 제품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글로벌 운영 조율 및 최적화도 중요하다. 디지털 기

술을 통해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운영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

성을 줄이고 국제 확장의 비용과 복잡성을 낮출 수 

있다(Chan, 2020).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도

구는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어 국제화 성과를 극대화한다.

기업 국제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공급망 모니터링

과 투명성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디지

털 기술은 공급망 중단을 예방하고, 재고 관리를 최

적화하여 국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

게 한다. 

국제화를 위해 기업은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

적, 경제적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최적화(SEO)

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통해 기업은 더욱 정밀하게 

타깃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맞춤형 마케팅을 전

개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충성도를 강화하여 국제화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글로벌 고객 관계를 맞춤형으

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챗봇이나 자동 응답 시스

템을 통해 24시간 글로벌 고객 지원을 제공하여 국

제 시장에서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 피드백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

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국제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hneyzer et al., 2024).

Ⅲ. 연구 가설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관리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국제화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첫째, 디지털화는 기업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은 국

제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 구매 행동 및 잠재적

인 시장 위험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전략적 의사 



디지털 기술 지향성이 기업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응용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54권 제2호 2025년 4월 313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소비자 행동 데이터

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특정 시장의 트렌드와 수요

를 발견하고,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Erevelles et al., 2016).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

술의 발전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글로벌 범위에서 

조율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

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관

리할 수 있게 해주며, 각 국가에 물리적 인프라를 구

축할 필요 없이 국제 확장의 비용과 복잡성을 크게 

줄인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시장 분석 및 언어 번역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여, 기

업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

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변

화하는 시장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유연한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국제 시장의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변화

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고 관리를 최적화하며, 공급

망 중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기업이 글로벌 범위에서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

하는 동시에 각 시장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 제품

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다국적 기업 본사와 자

회사 간의 관계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사는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지원하며 리

스크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자회사는 현지 시장에

서 사업을 수행하고 현지화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기술 지향성을 통해 본사와 자회사는 더

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다(Choi, 2024).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의 구현을 통

해 기업은 국제 소비자의 행동과 선호도를 더 잘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고급 분석과 기계 학

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기업은 방대한 소비자 데

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

에 맞춰 마케팅 전략과 제품 설계를 조정할 수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디지털 광고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목표 시장에 더욱 정밀한 마케팅 전략을 실

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와 직접 상호

작용하고, 사용자 피드백과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바

탕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조정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검색 엔

진 최적화(SEO)와 콘텐츠 마케팅 도구는 전 세계적

으로 기업의 온라인 가시성을 높이고, 브랜드 영향

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기술 발전은 기업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다양한 

법률 및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어와 다중 통화를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플

랫폼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현

지화 된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각국 소비자의 특

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객 지원 측면에서도 디지털 솔루션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챗봇과 자동 응답 

시스템은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

장에서의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 이러한 시스템

은 고객의 피드백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중

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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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

며,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

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의 통합은 기업이 국제화 

과정에서의 문턱을 낮추고, 장기적인 글로벌 시장 성

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며, 변화

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국제화 전략을 지속

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정리하면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첫째, 정보 흐름과 의사 

결정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통해 국제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기업은 더욱 정교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고, 다국적 팀 간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여 협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여, 기

업이 시장 동향을 예측하고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해

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공지능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며, 운영 효율성 및 혁

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과 보장

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lMulhim, 

2021; Cassetta et al., 2020).

가설 1: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기업 국제화를 촉

진한다.

기업의 국제화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술

은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디지털 기

술은 다섯 가지 핵심 기술 차원이며, 이들은 각각 다

른 경로와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은 자동화와 지능화된 수단을 

통해 기업의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시장 예

측 능력을 향상시키며,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

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

공지능 기술은 기업이 글로벌화로 인한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경

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여 기업이 국제 비즈니스를 빠

르게 확장하고, 글로벌 범위 내에서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도구를 포함한 디지

털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지향성은 정보 

흐름과 국가 간 협업을 촉진하여 기업의 국제 시장에

서의 운영 효율성과 협업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은 다음 이유

로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영향력이 약할 수 있다. 블

록체인은 데이터 보안, 투명성 및 공급망 관리에서 강

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화 운영에서 핵심 

요구사항이 아닐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초

기 발전 단계에 있기에 높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규제와 표준의 불일치 역시 주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국가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와 

표준이 상이하여, 국경 간 거래와 데이터 공유에서 준

수해야 할 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로

는, 글로벌 해운 기업인 마스크(Maersk)의 TradeLens 

플랫폼을 들 수 있다. 마스크는 IBM과 협력하여 글

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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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미성숙으로 인해 높은 비용과 규제 차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이 플랫폼의 확장은 소수의 파트너

로 제한되었다(Hackius & Petersen, 2017).

다음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영향력도 국제화 운영

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 성과는 대

량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의존하지만, 기업은 국

제화를 위한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국적 시장 환경에서 문화, 법

규 및 시장 역학의 차이는 빅데이터 기술로 완전히 

포착하고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 인프라와 데이

터 분석 능력을 포함한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국

제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원이 제

한적이며, 단기간에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운영 성

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Hervé et al., 2021a). 

예를 들어, 글로벌 유통 기업인 월마트(Walmart)

는 국제 공급망 및 시장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해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려 하였으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일부 신흥 

시장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빅데이

터 기술의 활용이 제한되었고, 이는 해당 시장에서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이 기

업의 국제화 운영에서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

가설 2: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응용 기술 중심의 디

지털 기술 지향성이 기업의 국제화 운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기술 지향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기

술 지향성을 실행할 때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

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자원, 능력 및 시장 

영향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의 경우,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풍부한 자원, 

더 잘 갖춰진 인프라, 더 강력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

고 있어 디지털 기술 지향성에 대규모 투자와 실험

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쉽게 도입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최적

화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대기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 시장 경쟁력 강화, 혁신 능력 증대와 

같은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자원과 기술 능력 면에서 상대

적으로 제한적이며, 디지털 기술 지향성 과정에서 자

금 및 기술 장벽에 더 많이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높은 유연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새

로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조정하고 도입할 수 있

으며, 특히 시장 수요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유리하다

(Hervé et al., 2021b). 중소기업은 클라우드 컴

퓨팅, 디지털 플랫폼 및 모바일 기술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내부 프로세스

를 최적화하며,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유연성, 

시장 적응성 및 고객 관계 관리 개선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Sahoo et al., 2024).

가설 3: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디지털 기술 지향성

과 국제화 성과 사이의 관계는 강화된다.

<그림 1>은 앞에서 제시한 3개의 가설을 그림으로 

정리한 연구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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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및 변수

4.1 데이터 출처 및 샘플 선택

본 연구에서는 전체 A주 상장 기업 데이터를 선택

하였으며, 재정 위기 기업 데이터인 ST, ST*, 상장 

폐지 및 특수 금융 개체와 같은 특수 데이터를 제외

하였다. 또한 누락 데이터, 부채 비율이 0 미만이고 

상장 기간이 1년 미만인 데이터를 제거하여 데이터

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현실에서 부채비율이 

0보다 작은 것은 비현실적이다. 상장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은 충분한 과거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

할 수 있으며, 특히 재무 성과와 경영 안정성 측면에

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금융 기업(은행, 증권, 보

험 등)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반 산업 기업

과 비교했을 때, 금융 기업은 사업 모델, 규제 환경, 

위험 특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그들의 디

지털 기술 지향성과 국제화 운영도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CSMAR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4,535개 기업 샘플 데이

터를 사용, 총 24,545개의 샘플 관측값을 얻었다. 

본 논문의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상치 

처리 방법인 절삭 처리를 사용하여 1%의 매개변수

를 설정함으로써 연구 모델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 

4.2 변수 설정

종속변수인 기업의 국제적 운영 정도를 측정할 때 

해외 자회사 수를 사용했다(Choi et al., 2022). 이 

변수는 자연 로그 변환을 수행하여 사용했다. 해외 자

회사의 수는 회사의 국제 레이아웃의 폭과 깊이를 반

영한기 때문에 국제화 성과를 측정하는데 유리하다. 

본 연구의 디지털지향성 독립변수 데이터는 CSMAR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업 

<그림 1> 연구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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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에서 추출된 디지털 기술 응용과 관련된 키

워드 숫자를 제공한다. 기업의 디지털 기술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CSMAR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5

가지 차원에 대한 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키워드 수

가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연간보고서에서 관련 기술 적용에 대한 기업의 중시 

정도와 실제 투자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ee et al.(2023)의 연구는 4차산업혁명 지향성 변

수를 기업연간보고서 키워드 숫자로 설정했다. 이런 

기존연구와 유사하게, 기업 연간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 관련 키워드의 빈도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

시 정도와 추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키워드 등장 

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기술에 대한 기업의 적용이 더

욱 깊다는 의미이다. 

아래는 CSMAR에서 선택한 디지털 기술 키워드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 인공지능 기술: 키워드로는 “AI”, “인공지능” 등

이 포함되며,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

능을 얼마나 적용하는지를 반영한다.

•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분산 원장” 등의 키

워드를 통해 기업이 데이터 보안 및 공급망 관

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클

라우드 인프라”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기

업이 클라우드 기술을 운영에서 어떻게 적용하

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 빅데이터 기술: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처리 능력 및 적용 범위를 평가

한다.

• 디지털 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 “기술 응용” 

등의 키워드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디지털 기술 응용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데이터에도 자연 로그 변

환을 적용해 누적 효과와 규모의 경제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연간보고

서에서 해당 키워드의 등장 빈도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고, 이를 표준화하여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설 3에서 사용한 기업 규모 조절변수로는 CSMAR

에서 추출한 임직원 숫자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 기업 성장률, 총자산수익률

(ROA), 부채비율 그리고 산업더미를 통제변수로 사

용하였다. 

Ⅴ. 실증 결과 분석

<표 1>은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표 2>는 변수 데이터 간의 관계에 대해 기

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 디지털 기술 지향성 지수와 기업 국제화 운영의 

상관계수는 0.1330으로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전

반적으로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강한 상관관계에 도달

하지 못하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모형을 이용해 가설을 검정했다. 

구체적으로 패널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델을 모

두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사이에는 1

년의 시차를 설정했다. <표 3>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

해 디지털 기술 지향성과 기업의 국제화 사이의 상

관계수를 보여준다. 

기업 국제화 운영를 종속변수로 하는 추정 결과, 

고정효과 모델과 확률효과 모델 모두에서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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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기업 국제화 운영 24545  0.5476 0.8182   0.0000  3.2958

디지털 기술 지향성 24545  1.6086 1.4289   0.0000  5.1705

인공지능 기술 24545  0.4429 0.8156   0.0000  3.5553

블록체인 기술 24545  0.0187 0.1123   0.0000  0.693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24545  0.6510 1.0255   0.0000  4.1271

빅데이터 기술 24545  0.6262 0.9556   0.0000  3.9120

디지털 기술 응용 24545  1.0471 1.1395   0.0000  4.1897

자산 성장율 24545  0.2012 0.3695  -0.3674  2.1165

기업규모 24545 14.3897 12.4476 -21.4336 23.0026

부채 비율 24545  0.4114 0.2050   0.0580  0.9409

총자산 순이익률 24545  0.0346 0.0797  -0.3865  0.2100

최대주주 지분율 24545 33.3878 14.5869   8.4480 73.6600

<표 1> 기술 통계

Variables
기업 국제화 

운영
디지털 기술 

지향성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 기술 

응용
자산 

성장율
기업
규모

부채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최대주주 
지분율

기업 국제화 
운영

1

디지털 
기술 지향성

0.1330*** 1

인공지능 
기술

0.1273*** 0.6770*** 1

블록체인 
기술

0.0162** 0.2674*** 0.2797*** 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0.0863*** 0.7573*** 0.6023*** 0.2571*** 1

빅데이터 
기술

0.0935*** 0.7686*** 0.6452*** 0.2944*** 0.6636*** 1

디지털 
기술 응용

0.1102*** 0.8502*** 0.4406*** 0.2173*** 0.4829*** 0.5143*** 1

자산 성장율 -0.0329*** 0.0408*** 0.0248*** 0.0091 0.0457*** 0.0230*** 0.0175*** 1

기업규모 0.0231*** -0.0164** -0.0223*** -0.0082 -0.0081 -0.0201*** -0.0185*** 0.2447*** 1

부채 비율 0.1673*** -0.0159** -0.0488*** -0.0325*** -0.0430*** -0.0089 0.0093 -0.1761*** -0.2263*** 1

총자산 
순이익률

-0.0200*** -0.0368*** -0.0298*** -0.0057 -0.0243*** -0.0484*** -0.0344*** 0.3156*** 0.7306*** -0.3881*** 1

최대주주 
지분율

-0.0355*** -0.1209*** -0.1195*** -0.0683*** -0.1227*** -0.1264*** -0.0817*** 0.0002 0.1428*** 0.0144** 0.1621*** 1

<표 2>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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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

과 모델에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계수는 0.0197

으로, 확률효과 모델에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계수

는 0.0329으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양

의 관계를 보였다. 즉, 디지털 기술 지향성가 증가할

수록 기업 국제화 성과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이 기업 국제화 운영을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통계량이 262.71으로 p값이 0.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정효과 

모델이 보다 적절한 분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는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의 국제화 운영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

를 보였다. 디지털 기술 응용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역시 기업의 국제화 운

영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블록체

인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디지털 기술 전반이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의 영

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여기서도 

VARIABLES
고정효과 모형
기업 국제화

확률효과 모형
기업 국제화

디지털 기술 지향설
0.0197***
(4.4860)

0.0329***
(8.3428)

자산 성장률
-0.0273***
(-3.0273)

-0.0382***
(-4.3906)

기업규모
0.0002

(0.5474)
0.0006*
(1.6751)

부채 비율
0.4488***
(14.3559)

0.5473***
(19.7985)

총자산순이익률
0.0305

(0.4846)
0.0476

(0.7684)

최대주주 지분율
-0.0021***
(-3.5896)

-0.0022***
(-4.9498)

Constant
-0.3242***
(-2.9857)

-0.4654***
(-6.0815)

기업 더미 YES NO

시간 더미 YES YES

산업 더미 YES YES

Observations 24,545 24,545

R-squared 0.2673 0.2656

Number of id 4,535 4,535

F or Wald chi2 242.9832*** 7263.67***

Hausman Test（P Value） 262.71(0.0000)

<표 3> 가설 1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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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만 검정 결과 p값이 0.0000으로 1% 유의수

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정효과 모델이 보

다 적절한 분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 규모라는 조절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기 위해, 즉 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지향성와 기업 국제화 간의 관계가 강화될 것인지 

또는 약화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항 분석을 

수행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를 보면 고정 효과 모델이 더 적절한 분석인데 고정

효과모델의 경우 기업규모과 디지털 기술 지향성 교

차항의 계수는 0.0060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조절 

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내다. 즉, 기업 규모가 증가함에 

VARIABLES
고정효과 모형
기업 국제화

확률효과 모형
기업 국제화

인공지능 기술
0.0249***
(3.7957)

0.0329***
(5.2177)

블록체인 기술
0.0011

(0.0356)
-0.0098

(-0.3136)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0.0122*
(1.8692)

0.0129**
(2.1357)

빅데이터 기술
0.0044

(0.6749)
0.0057

(0.9105)

디지털 기술 응용
0.0117**
(2.2895)

0.0222***
(4.6918)

자산 성장률
-0.0249***
(-2.7626)

-0.0358***
(-4.1173)

기업규모
0.0002

(0.5284)
0.0006*
(1.6879)

부채 비율
0.4461***
(14.2729)

0.5463***
(19.7679)

총자산순이익률
0.0327

(0.5192)
0.0503

(0.8117)

최대주주 지분율
-0.0020***
(-3.4602)

-0.0022***
(-4.8200)

Constant
-0.3302***
(-3.0416)

-0.4598***
(-6.0142)

기업 더미 YES NO

시간 더미 YES YES

산업 더미 YES YES

Observations 24,545 24,545

R-squared 0.2682 0.2665

Number of id 4,535 4,535

F or Wald chi2 215.3014*** 7304.83***

Hausman Test（P Value） 270.42(0.0000)

<표 4> 가설 2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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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디지털 기술 지향성와 기업 국제화 사이의 관계

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과 기업의 국제화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실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 지향성

은 기업의 국제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 전체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Choi, 2024). 다만, 세부 차원별로는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디지털 기술 

응용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영향이 가장 두

드러졌는데, 이는 운영 효율성 향상, 의사결정 최적화, 

시장 통찰력 제공 등의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강

점이 충분히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기업 규모가 디지털 기술 지향성과 국제화 

VARIABLES
고정효과 모형
기업 국제화

확률효과 모형
기업 국제화

디지털 기술 지향설
0.0198***
(4.5005)

0.0329***
(8.3432)

기업규모
0.0002

(0.6191)
0.0006*
(1.7395)

기업규모×디지털 기술 지향성
0.0060**
(2.0915)

0.0055*
(1.9333)

자산 성장률
-0.0278***
(-3.0824)

-0.0387***
(-4.4404)

부채 비율
0.4468***
(14.2841)

0.5453***
(19.7111)

총자산순이익률
0.0164

(0.2598)
0.0348

(0.5587)

최대주주 지분율
-0.0021***
(-3.6061)

-0.0022***
(-4.9549)

Constant
-0.3245***
(-2.9888)

-0.4656***
(-6.0833)

기업 더미 YES NO

시간 더미 YES YES

산업 더미 YES YES

Observations 24,545 24,545

R-squared 0.2675 0.2658

Number of id 4,535 4,535

F or Wald chi2 235.3258*** 7268.62***

Hausman Test（P Value） 264.16(0.0000)

<표 5> 가설 3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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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대

기업은 자원 및 관리 체계의 우수성 덕분에 디지털 기

술 지향성으로 인한 국제화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났으며, 이는 가설3을 뒷받침한다. 이는 정책 입

안자와 기업 경영진에게 규모별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을 세부적 기술별로 

나누어 측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와 달

리, 디지털 기술 지향성을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이들 각각을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서의 

실제 역할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디지털 기술 응용이다. 이러한 세분화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이론적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

고, 디지털 기술 지향성이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미치

는 실제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 시사점 부분에서는 디지털 기술 

지향성이 기업의 국제화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지

도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실증 연구 

결과, 기업은 디지털 기술 지향성을 일률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비즈니스 특성과 시장 환경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기업이 자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핵심 단계를 파악하

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생산 자

동화가,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업그

레이드가 핵심 단계가 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기술 지향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

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적용에 집중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결정을 최적화하며 시장 

통찰력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클라우

드 컴퓨팅 기술 또한 기업의 국제화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투

자하여 글로벌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운영 프로세스

를 최적화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

이터 기술의 영향은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러한 실천적 시사점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 지향

성을 추진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술 조합을 최

적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상황에 따

라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반드시 모든 기업이 이

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디지털 기술 지향성의 국제화 추진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은 디지털 기

술 지향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전체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화 성과를 공유하고 전환 비용을 절감할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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